
고밀도 직물로 이름난 다이이치 직물  

– 수출 등을 위한 오사카 영업소 개설 

고밀도 직물(高密度 織物)로 이름난 후쿠이현(福井縣)의 다이이치(第一) 직

물은 2008년 7월 1일자로 오사카 영업소를 개설하였다. 앞으로 생지상(生地

商)이나 상사를 통하여 수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다. 동사의 

2008년 7월기 판매고는 전기(前期 : 2007년)보다도 4억 엔 많은 20억 엔을 웃

돌 것이며, 다음기(2009년기)에는 25~26억 엔을 목표로 하면서 “공격의 한 방

법으로써 오사카 영업소를 새로 만들었다.”고 말하고 있다. 

동사는 판매의 약 50%가 자가(自家) 판매로써, 사장이 스스로 톱 세일(top 

sale)을 하였으며, 해외의 큰 기업 브랜드를 개척하여 3년 만에 판매를 2배로 

올렸다. 호쿠리쿠(北陸) 산지에서는 고밀도 직물 붐(boom)이 끝났다고들 하지

만 동사의 자가 판매는 오히려 반대로 판매가 늘고 있다. 

2009년 춘하절에도 구미로의 수출이 전년(前年 :2007년) 대비로 증가할 전

망이며, 2009년 추동절 직물에 대하여도 문의는 활발하다. “진짜는 끝까지 살

아남는다. ‘DAIICHI ORIMONO’로 일본 국내 상표 등록을 끝냈고, 해외용 상

표로도 준비 중이며, 브랜드도 되어가고 있다.”고 자신있는 반응을 보였다. 

다른 한편으로는,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는 현재 갖고 있는 루트만으

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. 자가 판매에서는 수출이 80%이고, 신사복용

이 70%라는 사업 구조로 “당사가 모르는 세계가 아직도 많이 있다.”고 강조

하고 있다. 폴리에스터 100% 고밀도 직물 ‘플라이어 텍스’ 외에도, 나일론의 



‘고밀도 직물(DNA : Daiichi Nylon Advance)’ 등을 무기로 부인복용은 더욱 강

화할 것이다. 

그러한 조치의 하나로써 오사카 영업소를 만들었다. 처음에는 3사람으로 

출발하여, 지금까지의 루트와는 버팅(butting : 머리로 받음)하지 않도록 하면

서 한국, 중국 등 아시아 이외의 수출도 포함한 부인복용을 중심으로 판매를 

확대하려 하고 있다.♣ 

 


